
징계를 받아야 할 자는 김장겸 사장이다

사측이 김민식 PD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김장겸 사장 퇴출’을 외친 행동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특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1개월 동안 자택 대기 발
령을 내는 비상식적인 조치까지 자행했다. “동일한 행동을 앞으로도 반복할 경우”, “주조 근무 중 방송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징계 심의 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김민식 PD가 
방송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영진에 제멋대로 판단한 것이다.
 
김민식 PD가 어떤 PD인가. 누구보다 방송과 연출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보다 뛰어난 드라마 PD를 찾기 힘들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일 드라마 연출에서 갑자기 하차조치 됐
고, 이후 징계에 가까운 주말연속극 야외연출을 맡아도 기꺼이 감수해가며 드라마 현장을 지켰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어떻게 이런 PD가 “방송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단할 수 있는가.
 
사측은 김민식 PD를  1년 반 동안 제작 현장에서 떠나있게 만들었다. 22년차 피디에게 “너는 영원히 현업에서 
아웃”이라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최근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MBC 구성원들의 기명 성명에도 이런 
정신적 고통이 언급돼있다. 김민식 PD는 고통을 느끼는 구성원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외쳤을 뿐이다.

취임 4개월. 김장겸 체제의 어이없는 막장 징계와 보복성 부당 전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동영상 반성문을 
올리고, 인터뷰 조작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달라는 요구를 한 기자들, ‘6월 항쟁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PD가 징계를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PD도 징계됐다. ‘탄핵’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PD가 갑자기 
유배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난 구성원들도 부지기수다.
 
MBC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자는 정작 누구인가? PD가 연출을 못하게, 아나운서가 방송 진행을 못하게, 기자
가 취재를 못하게 막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공정방송을 파괴하고 제작 자율성을 옥죄어 구성원들이 현장
에서 욕을 먹게 만들고, 제작을 힘들게 만든 자가 누구인가? MBC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청자들의 외면을 불
러 진정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MBC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부당 징계와 부당 전보로 구성원들에게 에 맞지 않는 
족쇄를 억지로 채운 자가 누구인가? MBC의 경쟁력있는 조직 문화를 파괴한 자가 누구인가? 능력과 소신있는 자
들에게는 채찍질을 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알량한 당근을 던져주며 진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자가 누구인가!

징계, 그것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다.
 
김민식 PD를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외침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장겸 사장 퇴출과 
MBC 정상화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경고한다. 징계는 더욱 날카로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카운트다운의 모래시계가 점점 빨리 떨어지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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